
<연세대학교 논술> 

표 해석은 무엇인가? 

 

Hwanism in Orbis Optimus 

이 칼럼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Hwanism 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표 대응에 대해서 어떤 마인

드로 접근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표 문제는 연

세대학교 문과지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로서, 이 문제로 합격/ 불합격이 

나눠진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우선, “사회문화” 표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기출문제입니다. 

 

사회문화에서 표의 출제의도와, 논술에서 표의 출제의도를 비교해 보시면 논술에

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소들은, 아주 Detail한 요소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x년대비 y년의 a는 높다.낮다 



-x년대비 y년의 b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율이 줄어들면 실제량은 감소했다. 등등.. 

 

2) 

이 문제만 그런걸까요? 다른문제도 한번 볼께요. 이는 2011년도 9월기출문제에

요. 

 

비슷한 내용을 묻고 있죠. 다른 기출문제들을 보셔도, 똑같습니다. 

사회문화에서 표풀이문제는 아주 Detail한 요소들의 변화요소만을 묻고 있는겁니

다. 

 

정리할게요. 사회문화 표풀이는 사소한 요소들의 변화의 캐치를 요구한다.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논술 표풀이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면 논술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또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걸 보여드리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사회문화 기출문제와의 논술문제와의 비교만으로도 스스

로 뭐가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거에요. 당연하지만,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해

서 표풀이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다음은 연세대학교2011 인문계열 표 제시문입니다. 

 

여기서, 표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만 보세요. 저희가 어떤 부분을 분석해야 

하나요? 사회문화처럼 하나하나 변화를 찾아가야 하나요? 찾을 것도 없습니다. 

분석하신 분들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답을 먼저 말하면. 이 제시문 (라)에선 실

험 1과 실험 2는 서로 같은 결과 “배설물관련 일 때, 죽음을 연상하지 못한다. 

반면 친구나 복도 등의 단어들을 연상했을 때, 죽음을 더 잘 연상했다.” 딱 이 한

마디의 “결론”만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제시문과의 대응 문제지

요. 표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또 다른 기출문제 볼게요. 

다음은 연세대학교 2011 사회계열 기출문제에서 표 제시문입니다. 

 

또 풀어보신 분들을 위하여 결론만 말하면, 표에서 해석해야 하는 부분은 <표1> 

에서는 비례한다. 하지만 건강상태 “하”에서는 비례하지 않는다. 

<표2> 에서도 비례한다. 하지만 소득수준 상일 때 건강상태 하일 때는 <표1>과 

같은 비례하지 않는 문제를 가진다. 그러나, 소득수준 중, 하 일 때 건강상태가 

하 이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 표의 내용은 하나의 “결론” 입니다. 여러분들은 표를 해석 하실 때, 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만 잡아내시면 됩니다. 

 

즉, 연세대학교에서 표 문제는 사회문화의 표 문제처럼 년도 별로 변하는 디테일

적 요소들을 “전혀”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의 흐름, 주제, 방향성 을 캐치할 수 

있느냐? 를 묻고 있죠. 이 2제시문 외에도 모든 7개의 기출문제가 동일한 원리로 

풀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표 해석을 하실 때, 표의 큰 주제 하나만 잡자. 라

는 마인드로 푸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간단하죠? 물론 간단해서 별 것 아닌 것 

처럼 보이지만, 이 간단한 결론하나가 여러분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만들어 드

릴겁니다. 


